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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승원(인천산곡고등학교, mkh10060121@hanmail.net)

[노벨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과 함께]

I. 활기찬 열기가 가득한 ‘나노 코리아 2011’
세계적으로 나노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 나노과학기술은 매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
아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층 전시장에서는 각 기업체와 연구소
에서 생산한 새로운 나노기술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2층과 3층에
서는 청소년나노교육, 교사연수,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나노과
학기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나노 코리아 2011’은 아시
아의 젊은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열기가 가득했는데, 한국에서 Asia Nanotech Camp(아시아 나노
테크캠프)2011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나노테크 캠프는 아
시아의 젊은 과학자들이 각 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선진 나노과학
기술을 배우는 장으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2011년 한국에서 4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나노 코리아 2011’과 연
계하여 많은 나노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논문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나노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2006

년부터 매년 ‘나노 코리아’에 참석하였으며, ‘나노 코리아 2011’에
서 가장 흥미와 기대감을 주었던 프로그램은 노벨상 수상자 콘스
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의 강연이었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
사님은 2010년 노벨상 수상자로 첨단 나노과학기술에서 사용되
는 그래핀 소재로 노벨상을 받았다. 

II. 꿈의 신소재 그래핀 
 

나노과학기술은 ‘미래과학의 꿈’이라고 하며, 그 꿈을 위해 다양

한 분야에서 신소재 연구를 하고 있다.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축
구공 모양의 풀러렌 모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축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풀러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나노 전문가
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탄소나노
튜브, 그래핀 등 하나씩 신소재 나노과학기술에 대하여 알게 되면
서 공해가 없는 녹색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특히, 그래핀연구는 
나노과학기술 중 한 분야로 흥미와 경이로움을 주고 있다. 최근 TV

에서 광고하고 있는 S전자제품의 접었다(늘림), 폈다(줄임) 할 수 
있는 시계모양처럼 생긴 컴퓨터가 그래핀소재로 만든다.

그래핀은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 즉 ‘그래파이트(Graphite)

와 탄소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뜻하는 -ene 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2004년 영국에서 2차원 구조의 그래핀을 만들었다. 

흑연 한 층을 이루는 막의 두께가 0.2nm(나노미터)로 박리된 
상태에서도 물리, 화학적 안정도가 매우 높으며, 벌집 모양 덕
분에 충격에도 강하다. 이것은 그물을 구부리거나 당기면 모양
은 변하지만, 그물의 연결 상태는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로 육각형 구조의 빈 공간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
핀의 가장 큰 특징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보다 전자를 100배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철보다 200배 이상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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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이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이며, 탄성이 좋아서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특성을 갖
고 있는 신소재 그래핀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가 한층 높아
지고 있으며, 응용 분야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에 
0.1%의 그래핀만 넣어도 열에 대한 저항을 30%나 늘릴 수 있
고, 단 1%의 그래핀만 섞어도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
들 수도 있다. 특히, 그래핀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기 전
도성이 높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투명하면서도 휘거나 비
틀어도 손상되지 않는 터치스크린, 태양전지판 등 각종 전자장
치에 이용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III. 노벨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와 가슴 설렌 만남

노벨 화학상을 받는 게 꿈인 미래의 과학도로서, 노벨상 수
상자와 만남은 가슴 떨리는 경험이었다. 예상한 것처럼 2010년 
노벨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의 강연을 듣기 위
해 강연장에는 강연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아시아 나노테크 캠프에 참가한 아시아의 젊은 과학도들
을 비롯해서 국내의 학생, 과학자들로 좌석이 꽉 찼다.  2010년 
노벨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이 등단하였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았던 영
화 ‘아바타’처럼 최근 보편화 되어가는 3D 영화를 예로 들면서 
쉽게 그래핀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편광 안경을 통해 화면을 
보면 눈 앞에 영화화면의 영상이 튀어 나와 있는 입체적 경험
을 할 수 있는 것이 3D영화의 그래핀의 효과이다. 영화 속 장
면처럼 돌 돌 말아놨던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 펼치면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고, 평소에는 손목에 감아서 휴대전화
와 시계로 쓰다가 집에서는 펼쳐서 PC나 TV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핀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그 효율성이 크다는 사실을 새
삼 깨달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강연 마지막에 은사인 안드
레 가임 교수를 언급하며, 그 분께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다. 

과학도로서 은사를 존경하는 모습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 : 우리나라의 나노과학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 답변 : 한국의 나노과학기술 수준을 보

고 놀랐으며, 선진국의 나노과학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 나노과학을 전공하려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

은 말은 무엇인가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 답변 :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열심

히 해야 하며,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즐기는 마음자세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은 청소년 나노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석하였다.

IV. 노벨상을 꿈꾸며...

청소년 나노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은 과학자로서 한국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목
표를 제시해주었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님과 함께 사진
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멋있고, 겸손한 과학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노코리아 2011’ 청소년 나노교육 프로그램에서 나노 
전문가로부터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강연을 듣고, 나노입자 합
성 실험과 풀러렌 모형을 조립하는 실험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도 나노화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 젊은 학생들에게 
나노과학에 대한 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노과학자가 되어야겠
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핀- 출처 네이버]


